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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하락]
경기침체 여파로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

어지자 부동산 중개인들은 하루에 한 건이라도 올

리려고 눈에 불을 켰다. 그날도 역시 집을 보러 온 

부부에게 갖은 말과 애교를 부려가며 허풍을 떨고 

있었다.

“이 동네는 정말이지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공기를 한번 마셔보세요. 너무 신선하

고 쾌적하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

은 절대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없답니다. 어떠세요? 계약?”

바로 그때! 장례 행렬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

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중개인. 하지만 그는 침착하

게 행동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한 번 내쉬며 하

는 말.

“가엾은 의사 선생……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

다니.”

[아들의 말투]
네 살 먹은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직장생

활을 하는 며느리가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린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오, 아들! 맘마 묵었나? 할머니는 뭐 하노?”

“디비 잔다.”

엄마는 아들의 말에 당황했다.

할머니가 어린 손자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싶

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 아들에게 할머니 

좀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깨우면 지랄할 낀데……”

[아버지와 아들]
어린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 장난

감 하나를 사 왔다. 

아들들은 서로 장난감을 자기가 가지겠다고 싸

웠다. 아들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장난감 주인을 정

해 주라고 졸랐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 말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이 그 장난감 

주인이다.”

아이들은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빠 것 사왔네요!!!”

[동병상련]
신혼여행을 마치고 회사에 처음 출근한 부하직원

이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

진 부장이 칭찬을 했다.

“역시 자네 결혼을 잘했네. 나도 결혼한 다음부터 

말쑥한 복장을 할 수 있었지.”

그 말을 들은 부하직원이 다 안다는 표정을 짓더

니 말했다.

“부장님도 저처럼 신혼여행 때 사모님에게 빨래

하는 법, 다림질하는 법을 다 배우셨군요.”

[좋아하는 동물]
어느 가장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동물원에 놀러 

갔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좋아하는 동물은 뭐지?”

“사자요.”

똑같은 질문을 딸에게 했다.

“난, 원숭이.”

끝으로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밍크도 좋고, 흰여우도 좋고, 악어도 좋고……”

[손자의 해결법]
할머니가 네 살짜리 손자에게 색깔을 가르쳐 주

고 있었다. 

“아가야, 이 전화기는 무슨 색이지?”

“노란색요.”

“그럼 저 화분은 무슨 색일까?”

“갈색요.”

할머니는 손자의 대답에 흡족해하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저 시계는 무슨 색깔일까?”

그러자 손자가 지겹다는 듯이 말했다.

“할머니, 저에게 계속 물어보지 말고, 할머니도 유

치원에 가서 배우세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